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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택대기 운영관련�노사합동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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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동우회가 7월 17일(화) 17:00 KT 중앙지사에서 신촌지사 건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개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선 회장 (KT노동조합 6대 위원장), 박흥식 고문, 김영희·김정순 부회장, 김순남 감사, 류성춘 사무총장 등 임원과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노동조합에서는 김해관 위원장과 이희창 강북지방본부·한창성 강남지방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개소식을 축하했다. �


김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T노조 동우회가 을지로에서 신촌으로 이전을 하면서 문화의 거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회원 상호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뜻 깊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해관 위원장은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항상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념 행사는 복날을 맞아 보양식을 먹고 훈훈한 정을 나누며 2시간여 진행되었다. KT노동조합 동우회는 전직 노동조합 간부 모임이며 약 1만여명의 회원대상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18일(수)부터 오는 20일(금)까지 3일간 2018년 ‘자택대기’ 운영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택대기는 KT의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는 없는 제도로 노동조합이 자택대기 폐지를 요구, 이에 회사는 자택대기 방지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KT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진 자택대기가 아직 일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의 근절을 위해 당분간 상시적인 현황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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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동우회 개소식 개최  


김해관 위원장,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개소 기념식 참석





http://kttu.or.kr/


제13-85호, 2018년 7월 18일(수)













